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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시기이며[1],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일상생활에서 학업, 

교우관계 등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

성이 크다. 또한 청소년기에 있어서 우울은 불안 또는 분노 등의 증상

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과 더불

어 가정 및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 

특히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중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우울감과 같

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살충동의 위험을 높

인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3,4]. 이처럼 청소년은 이성적 판단보

다는 정서적 요인이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성인보

다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울감과 정서적 불안정은 자살

과 관련되어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1,2].

청소년기의 우울감은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며, 다른 나라

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스트레스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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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였다. 주요 원인은 학업문제로, 청소년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청소년 우울감의 수준이 높아졌다[5,6]. 한국의 청소년들이 학업

수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 현상은 사회환경의 변화에서부터 야기

되었다. 1970년대까지 급속히 사회가 발전하고 새로운 직업구조가 

생겨남에 따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계층 상승의 경험을 하게 되었

다. 1980–1990년대는 사회계층이 더욱 구조화되었고, 보다 나은 직업

을 갖기 위한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높은 학력을 성취하려

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7]. 따라서 학력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끈다는 변화된 사회상을 경험한 부모세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었다[8,9]. 실제로 2012년과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

의 자녀 교육수준 기대 정도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원하는 비중이 훨씬 컸던 것을 보면[10,11],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청소년기의 학력에 기대가 큼을 알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요구하며 이는 학업 압박으로 

이어져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우울감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2017년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남학생은 20.3%, 여학생은 30.3%로 나

타났고, 고등학생은 26.4%, 중학생은 23.5%로 나타났다. 그 중 우리나

라의 청소년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부담, 학교적응문제 등이 우울

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2]. 이러한 우울감은 단순한 상황적인 

측면에서의 기분이 우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의학적인 측면

에서도 권태, 비관주의, 부정적인 기분을 의미할 수 있으며[13], 우울

감이 심각한 경우 ‘자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14]. 또한 세

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0대 청소년의 질병 및 장애 원인과 관

계한 요인 중 1위가 우울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우울감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

고 있다[15]. 우울감으로 인한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질환자 중 절반 이상은 14세 무렵에 첫 증세가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에 취약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정

신건강에 보다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6,17].

현재까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학업성취도, 스트

레스, 자살 등의 많은 선행연구가 시행되었으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특정 변인, 즉 부모 학력에 따른 청소년 우울감 경험 여부에 대

한 연구는 시행된 바 없다. 따라서 학력 및 학업성취도의 중요성이 커

지면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하에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 우

울감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

년들의 우울감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수립 시에 

어느 집단에 중점적인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 우울감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

보고자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제14차

(2018)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 자료를 사용한 2차 자료분

석 연구이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를 근거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태

와 관련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자료이다. 조사참여자는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의 단계로 추출되었으며 전국 중학교 400개교, 고

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62,8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중 60,040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학생 수 기준으로 95.6%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조사내용은 신체활동, 식생활 등 15개 영역의 103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문항 및 지표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

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국내외 자료 및 영역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발되었다. 조사방법은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법으

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실에서 표본 학생들에게 1인 1대의 컴퓨

터를 배정하고 무작위로 자리를 배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14기(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항목 

중 아버지/어머니 학력, 아버지/어머니와 동거 여부, 학업성적, 성별, 

학년, 최근 7일 동안 근력강화 일수, 경제상태, 도시규모, 주관적 건강

인지, 평생 음주경험, 평생 흡연경험에 대한 무응답과 변수당 결측값

을 제외한 43,220명의 응답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변수

1) 독립변수: 부모 (아버지/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어머니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문항에 “중학교 졸

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 졸업 포함),” 

“잘 모름” 중 1가지를 선택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잘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종속변수: 우울감(슬픔, 절망감 경험)

우울감(슬픔, 절망감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

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중 1가지를 

선택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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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정변수

(1)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 학년, 학업성적, 경제적 상태, 부모(아버지/어머니) 동거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자,” “여자”로 학년은 “중학교 1학

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개로 분류하였다. 학업성적과 경제

적 상태는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분류하였다. 부모와의 동

거 여부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2) 건강행태 및 상태 변수

신체활동, 주관적 건강인지, 흡연, 음주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신

체활동은 “최근 7일 동안 없다,” “주 1일,” “주 2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이상” 6개로 분류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인지는 “매우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

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5개로 분류하였다. 흡연과 음주는 평생 경

험 여부에 대해서만 “있다,” “없다”로 분류하였다.

3. 통계적 분석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우울감 사이의 연

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층화 변수, 집락 변수, 표준 가

중치를 사용하여 정보량을 고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0.05

으로 검정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AS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43,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우울감 사이

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서 중학교 졸업 이하 

782명은 전체 43,220명 중 1.8%이고, 이 중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중은 234명(2.0%)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은 13,001명으로 전체 대

상 중 30.1%이었으며, 이 중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중은 30.3%

였다.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 졸업 포함)은 전체 대상 중 29,437명

(68.1%)으로, 이 중 우울감을 겪은 청소년의 비중은 8,020명(67.8%)이

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 634명은 전체 

43,220명 중 1.5%이고, 이 중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중은 195명

(1.6%)였다. 고등학교 졸업은 15,209명으로 전체 대상 중 35.2%이었

으며, 이 중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중은 35.4%이었다.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 졸업 포함)은 전체 대상 중 27,377명으로 63.3%이

며, 이 중 우울감을 겪은 청소년의 비중은 7,448명으로 62.9%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
Total

The experience of sadness and depression the last 12 mo

p-valueYes No

No. (%) Weighted 
% No. (%) Weighted 

% No. (%) Weighted 
%

Education level of father 0.3945
≤Junior school graduation 782 (1.8) 1.7 234 (2.0) 29.9 548 (1.7) 70.1
High school graduation 13,001 (30.1) 29.3 3,582 (30.3) 27.6 9,419 (30.0) 72.4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29,437 (68.1) 69.0 8,020 (67.8) 27.4 21,417 (68.2) 72.6

Education level of mother 0.3535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634 (1.5) 1.4 195 (1.6) 29.9 439 (1.4) 70.1
High school graduation 15,209 (35.2) 34.8 4,193 (35.4) 27.7 11,016 (35.1) 72.3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27,377 (63.3) 63.8 7,448 (62.9) 27.4 19,929 (63.5) 72.6

Cohabit with father <0.0001
Yes 39,965 (92.5) 92.7 10,683 (90.3) 26.9 29,282 (93.3) 73.1
No 3,255 (7.5) 7.3 1,153 (9.7) 35.3 2,102 (6.7) 64.7

Cohabit with mother <0.0001
Yes 41,968 (97.1) 97.3 11,383 (96.2) 27.3 30,585 (97.5) 72.7
No 1,252 (2.9) 2.7 453 (3.8) 36.7 799 (2.5) 63.3

(Continued to the next page)

Table1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cluded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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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otal

The experience of sadness and depression the last 12 mo

p-value
Yes No

No. (%) Weighted 
% No. (%) Weighted 

% No. (%) Weighted 
%

Scholastic achievement <0.0001

High 6,635 (15.4) 15.0 1,508 (12.7) 22.7 5,127 (16.3) 77.3

High-intermediate 12,055 (27.9) 27.6 2,926 (24.7) 24.5 9,129 (29.1) 75.5

Middle 12,494 (28.9) 29.2 3,349 (28.3) 27.0 9,145 (29.1) 73.0

Low-intermediate 8,650 (20.0) 20.2 2,784 (23.5) 32.2 5,866 (18.7) 67.8

Low 3,386 (7.8) 8.1 1,269 (10.7) 37.1 2,117 (6.7) 62.9

Gender <0.0001

Male 21,522 (49.8) 51.0 4,508 (38.1) 21.4 17,014 (54.2) 78.6

Female 21,698 (50.2) 49.0 7,328 (61.9) 33.8 14,370 (45.8) 66.2

Grade <0.0001
1st in middle school 6,065 (14.0) 12.5 1,336 (11.3) 22.1 4,729 (15.1) 77.9
2nd in middle school 6,796 (15.7) 14.8 1,791 (15.1) 25.9 5,005 (15.9) 74.1
3rd in middle school 7,304 (16.9) 16.1 2,077 (17.5) 28.5 5,227 (16.7) 71.5
1st in high school 7,004 (16.2) 16.5 1,868 (15.8) 26.9 5,136 (16.4) 73.1
2nd in high school 7,771 (18.0) 18.8 2,235 (18.9) 28.9 5,536 (17.6) 71.1
3rd in high school 8,280 (19.2) 21.4 2,529 (21.4) 30.3 5,751 (18.3) 69.7

Physical activity 0.0017
None 20,753 (48.0) 48.5 5,902 (49.9) 28.5 14,851 (47.3) 71.5
1 time (/wk) 7,322 (16.9) 16.7 1,924 (16.3) 26.3 5,398 (17.2) 73.7
2 times (/wk) 5,026 (11.6) 11.5 1,315 (11.1) 26.3 3,711 (11.8) 73.7
3 times (/wk) 3,674 (8.5) 8.5 984 (8.3) 26.6 2,690 (8.6) 73.4
4 times (/wk) 1,773 (4.1) 4.1 492 (4.2) 28.3 1,281 (4.1) 71.7
≥5 times (/wk) 4,672 (10.8) 10.7 1,219 (10.3) 26.5 3,453 (11.0) 73.5

Economic status <0.0001
High 5,211 (12.1) 12.1 1,282 (10.8) 24.8 3,929 (12.5) 75.2
High-intermediate 14,243 (33.0) 33.2 3,624 (30.6) 25.6 10,619 (33.8) 74.4
Middle 19,146 (44.3 44.1 5,171 (43.7) 27.3 13,975 (44.5) 72.7
Low-intermediate 3,970 (9.2) 9.1 1,456 (12.3) 36.3 2,514 (8.0) 63.7
Low 650 (1.5) 1.5 303 (2.6) 46.3 347 (1.1) 53.7

City size 0.7956
Metropolis 19,747 (45.7) 43.8 5,334 (45.1) 27.3 14,413 (45.9) 72.7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20,596 (47.7) 50.8 5,703 (48.2) 27.6 14,893 (47.5) 72.4
County 2,877 (6.7) 5.5 799 (6.8) 28.1 2,078 (6.6) 71.9

Self-rated health <0.0001
Very good 12,434 (28.8) 28.3 2,256 (19.1) 18.4 10,178 (32.4) 81.6
Good 19,121 (44.2) 44.1 4,817 (40.7) 25.0 14,304 (45.6) 75.0
Normal 8,881 (20.5) 21.0 3,300 (27.9) 36.8 5,581 (17.8) 63.2
Bad 2,609 (6.0) 6.2 1,356 (11.5) 52.8 1,253 (4.0) 47.2
Worst 175 (0.4) 0.4 107 (0.9) 60.7 68 (0.2) 39.3

Alcohol status <0.0001
Yes 18,108 (41.9) 42.8 6,162 (52.1) 34.0 11,946 (38.1) 66.0
No 25,112 (58.1) 57.2 5,674 (47.9) 22.7 19,438 (61.9) 77.3

Smoking status <0.0001
Yes 5,975 (13.8) 14.5 2,150 (18.2) 35.3 3,825 (12.2) 64.7
No 37,245 (86.2) 85.5 9,686 (81.8) 26.2 27,559 (87.8) 73.8

Total 43,220 (100.0) 100.0 11,836 (27.4) 31,384 (72.6)

Table1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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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교육수준과 우울감 사이의 연관성

아버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일 경우, 청소년 우울감 경험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

은 없었다. 반면, 아버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하여 대

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교 졸업 포함) 집단에서는 우울감 경험 여부

가 1.116배(odds ratio [OR], 1.116; 95% confidence interval [CI], 1.048

–1.19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일 경우, 청소년 우울감 경험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

은 없었다. 반면, 어머니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하여 대

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교 졸업 포함) 집단에서는 우울감 경험 여부

가 1.104배(OR, 1.104; 95% CI, 1.040–1.17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Table 2).

3. 성별, 경제상태, 학년에 따른 부모 교육수준과 우울감 사이의 

연관성

먼저 청소년 성별을 기준으로 층화 분석하였을 때, 남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두 집단 모두에서 아버지 교육수준과 어머니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해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일 경우 청소년 우

울감 경험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 반면, 아버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하여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

학교 졸업 포함) 집단일 경우 여성 청소년에서는 통계적 연관성은 없

었지만, 남성 청소년에서는 우울감 경험 여부가 1.234배(OR, 1.234; 

Variable Experience sadness, 
depression (yes) p-value

Education level of fa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0.955 (0.785–1.161) 0.642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116 (1.048–1.190) 0.001

Education level of mo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0.957 (0.778–1.177) 0.676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104 (1.040–1.171) 0.001

Cohabit with father
Yes 1.000
No 1.177 (1.075–1.288) 0.000

Cohabit with mother
Yes 1.000
No 1.191 (1.035–1.371) 0.015

Scholastic achievement
High 1.000
High-intermediate 1.029 (0.947–1.119) 0.496
Middle 1.135 (1.045–1.233) 0.003
Low-intermediate 1.302 (1.186–1.430) <0.0001
Low 1.466 (1.309–1.642) <0.0001

Gender
Male 1.000
Female 2.100 (1.975–2.233) <0.0001

Grade
1st in middle school 1.000
2nd in middle school 1.088 (0.984–1.203) 0.098

(Continued to the next page)

Table 2. Association between education level of parents and 
adolescent depression feeling

Variable Experience sadness, 
depression (yes) p-value

3rd in middle school 1.159 (1.060–1.267) 0.001
1st in high school 0.959 (0.868–1.060) 0.410
2nd in high school 0.968 (0.874–1.072) 0.534
3rd in high school 0.957 (0.867–1.057) 0.388

Physical activity
None 0.709 (0.649–0.774) <0.0001
1 time (/wk) 0.781 (0.709–0.861) <0.0001
2 times (/wk) 0.873 (0.782–0.975) 0.016
3 times (/wk) 0.941 (0.839–1.056) 0.301
4 times (/wk) 1.066 (0.926–1.227) 0.376
≥5 times (/wk) 1.000

Economic status
High 1.138 (1.050–1.234) 0.002
High-intermediate 1.029 (0.972–1.089) 0.322
Middle 1.000
Low-intermediate 1.300 (1.192–1.418) <0.0001
Low 1.833 (1.507–2.230) <0.0001

Self-rated health
Very good 0.418 (0.389–0.450) <0.0001
Good 0.588 (0.553–0.625) <0.0001
Normal 1.000
Bad 1.811 (1.637–2.003) <0.0001
Worst 2.361 (1.660–3.359) <0.0001

Alcohol status
Yes 1.672 (1.586–1.763) 1.763
No 1.000

Smoking status
Yes 1.387 (1.285–1.498) 1.498
No 1.000

City size
Metropolis 1.000 (0.894–1.119) 1.119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0.983 (0.877–1.100) 1.100
County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 status and risk factors.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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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1.109–1.37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어머니 교육

수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하여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

학교 졸업 포함) 집단일 경우 남성 청소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지만, 여성 청소년에서는 우울감 경험 여부가 1.121배

(OR, 1.121; 95% CI, 1.036–1.21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상태 1그룹(중 이상)과 경제상태 2그룹(중하 이하)으로 층화 

분석하였을 때, 경제상태 2그룹의 경우에는 아버지 교육수준과 어머

니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해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과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교 졸업 포함) 집단 모두에서 청소년 우울

감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 또한 경제상태 1그룹

(중 이상)의 경우에도 아버지 교육수준과 어머니 교육수준이 고등학

교 졸업 집단에 비해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연관성은 없었다. 반면, 경제상태 1그룹(중 이상)의 경우에는 아버

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

학교 졸업 포함) 집단일 경우 청소년 우울감 경험 여부가 1.122배(OR, 

1.122; 95% CI, 1.046–1.20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어머

니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

학교 졸업 포함) 집단일 경우 청소년 우울감 경험 여부가 1.110배(OR, 

1.110; 95% CI, 1.042–1.18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을 기준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층화 분석하였을 때, 중학

생 청소년 집단의 경우 아버지 교육수준과 어머니 교육수준과 청소년 

우울감 경험 사이의 통계적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 또한 고등학생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아버지 교육수준과 어머니 교육수준이 고등

학교 졸업 집단에 비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일 경우 청소년 우울

감 경험 사이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 반면, 

아버지 교육수준과 어머니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하여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교 졸업 포함) 집단일 경우 청소년 우울감 

경험 여부가 각각 아버지 교육수준은 1.192배(OR, 1.192; 95% CI, 

1.099–1.29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어머니 교육수준의 경우 

1.131배(OR, 1.131; 95% CI, 1.048–1.22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Table 3).

고  찰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 우울

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와 한국에서의 학력이 단순히 지식의 

척도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계층과 모든 삶의 지표로 작용하여 취업

기회나 임금, 사회적 지위, 인맥 모든 면에서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일

Variable Experience sadness, 
depression (yes) p-value

Male
Education level of fa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0.930 (0.690–1.253) 0.632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234 (1.109–1.372) 0.000

Education level of mo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0.926 (0.656–1.307) 0.661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084 (0.991–1.187) 0.078

Female
Education level of fa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0.990 (0.762–1.285) 0.937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035 (0.954–1.123) 0.403

Education level of mo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0.968 (0.735–1.276) 0.818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121 (1.036–1.213) 0.005

≥Middle of economic status
Education level of fa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1.107 (0.870–1.408) 0.410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122 (1.046–1.203) 0.001

Education level of mo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1.043 (0.798–1.363) 0.759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110 (1.042–1.182) 0.001

≤Low-intermediate of economic status
Education level of fa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0.747 (0.524–1.064) 0.106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082 (0.921–1.270) 0.337

Education level of mo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0.857 (0.596–1.233) 0.406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067 (0.905–1.259) 0.438

Middle school student
Education level of fa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0.960 (0.681–1.354) 0.816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005 (0.908–1.113) 0.926

(Continued to the next page)

Table 3. Association between the level of parental education and 
adolescent depression by gender, economic status, and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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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고 볼 수 있다[18,19].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즉 청소

년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세대에서의 경험이 사회적 지

위를 유지하려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20], 지위 획득에 있

어 학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부모세대의 투자로 이어져, 특히 학력

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사교육의 팽배로 나타나며[9], 학력이 높은 부

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겪어 학업 압박으로 인한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1].

이러한 학업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에서 기인한 청소년의 우울은 나

아가 무력감, 자살기도 등을 포함하는 정신병적 상태까지 이를 수 있

고, 집중력 감퇴와 현실 부정 등의 사고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22]. 또

한 청소년 우울은 정서장애와 높은 관련을 맺고 있고[23], 이 같은 청

소년의 우울은 발달기에 있어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자살

생각의 주된 요인이 되며[24], 청소년 우울을 경험한 사람의 우울 재

발확률이 60% 가까이 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25], 청소년 우울에 대해

서 세분화된 계층으로 나누어 향후 지속적인 종단연구를 진행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성별과 경제상태가 양호한 고등학생 군에서 부모

의 높은 교육수준과 우울감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

던 것과 관련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사회는 어머니의 영향, 즉 모

자교육사회의 영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 달리 

동성 간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통사회에서 남자가 집안을 이끄는 

부자 중심의 가족이고 부자관계가 가족의 기본 구성으로 가족들의 관

계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다[26].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으

로서의 중요성을 주입시켰고, 이는 아들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실제 

아버지의 영향이 딸과 비교해 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7]. 따라서 이는 아버지의 관심이 아들

에게 더 많은 학업 압박으로 이어져 심리적 부담을 통해 우울감에 강

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 청소년의 경우 가정환경

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족 내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비

해 가장 영향력이 강하다는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28], 딸을 

향한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태도는 여성 청소년에게 우울감을 경험하

는 빈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부-자 관계나 모-

녀 관계 같은 동성의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이 이성의 부모-자녀 관계

의 영향보다 더욱 강력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부모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이 동성 간의 청소년에게 더욱 영향력을 줄 수 있음

을 시사한다[9,29].

경제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 경제상태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

단에 비해 자녀의 학업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관여하며, 더 많은 학

습지원을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30-33], 이를 통해 보면 생계

가 보장된 사회계층에서 높은 수준에서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부

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성취도에 지나친 관심을 표하며 지대한 

학업 압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녀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우울감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 청소년들의 우울감 

관리에 있어 지나친 관심보다는 적정 수준의 관심으로써 다가서는 관

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19].

학년과 관련된 결과와 관련하여 청소년기 중 중학생과는 달리 본격

적인 입시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시작점인 고등학생 시기에는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따라서 자

녀, 즉 청소년이 좋은 직업과 높은 학력수준을 갖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통계청 분석과도 일치하

며[10], 이러한 학업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과업임에는 분

명하지만 전반적 삶에 있어 지나친 학업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

치며[34],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를 실감하게 되고 위협받기 때문에 부모의 압력에 있어 더 상대적으

로 우울감을 느낀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35-40], 중학생보다 고

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더 많은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에 

맥락을 같이 한다[41,42]. 따라서 중요한 시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적

정 수준의 관심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는 제14차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된 횡단

Variable Experience sadness, 
depression (yes) p-value

Education level of mo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1.212 (0.843–1.743) 0.299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065 (0.971–1.168) 0.182

High school student
Education level of fa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0.974 (0.766–1.238) 0.830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192 (1.099–1.293) <0.0001

Education level of mother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0.874 (0.681–1.121) 0.288
High school graduation 1.000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1.131 (1.048–1.220) 0.002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 status and risk factors.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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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인 연구이다. 따라서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

울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더 높은 우울감을 보이는 것에 대한 결

과를 참고하여 청소년 개인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우울감을 

겪는지에 대한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자료를 변수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조사자들의 회귀 

편견(recall bias)으로 인한 영향이 결과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규모 표본을 이

용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모 교

육수준이라는 세부적인 요인에 따른 청소년 우울감 경험 사이의 연관

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성별에 따른 층화 분석을 통해 동성인 부모와 

자녀 간의 우울감 유병에 큰 영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상태와 학년 등의 층화 분석을 추가 실시하여 부모 교육수준과 

청소년 우울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

던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통해서 부모의 교육수준

과 청소년 우울감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결과적

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우울감 사이의 연관성이 높

다는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학업 압박보다는 적정 수준의 관심과 관

리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성별이 같을 경우 영향이 

크고, 경제상태가 양호할 경우와 고등학생일 경우에 부모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청소년 우울감 사이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위 집단에 적

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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